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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acceptance
and acceptance-of-others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April 1st to June 10th, 2016. The study participants were 211 nursing students who were selected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Significant predictors from a multiple regression model included self-ac-
ceptance (β=.382, p<.001), acceptance of others (β=.161, p<.001), age (β=-.181, p=.019), gender (β=.149,
p=.014), and the number of team-building courses (β=.252, p<.001), which accounted for 32%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sidering the finding that self-acceptance and acceptance-of-others affect interpersonal rela-
tionships among nursing students, the programs to improve self-acceptance and acceptance-of-others as 
well as exposure to team building training should be designed in order to increas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of nursing stud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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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관계성 속에 함께 어울리는 존재로, 이미 내

가 타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타인들

의 관점에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남아 있을 때 내가 

존재한다. 즉, 나는 타인과 타인은 나와의 관계 속에 함

께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한다(Heidegger, 1927). 인간이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면, 관계성이란 인간

이 자기 실존을 드러내고 확인하는 통로이며 매개체이

고, 관계성은 인간 존재 구성 양식의 선행구조이며, 인

간이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서로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

한다. 관계성은 인간 삶에 내재된 속성이며, 근원적이

며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 삶의 방식이

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Lee, 2013). 따라서 

인간은 타인과의 인간관계들 속에서 자신을 형성하고, 

타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

아들여지느냐를 인지하는 과정 중에 자신을 구성해 나

간다고 볼 수 있다. 

에릭슨의 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의 시기

는 성인 초기(20대-40대 초반)의 시작 지점으로 발달

과업이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성년기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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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인 대학시절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한 친밀

감을 획득하지 못하면 고립감을 가지게 되거나 자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자기몰두를 경험하게 

된다(William, 2011). 따라서 이 시기에 원만한 관계형

성을 통한 개인의 친밀감 형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곧 성인기에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동

력이 된다. 대학시절 원만한 대인관계의 이러한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기술적 발달로 인한 개인 통신

망과 기기의 보급은 상대방과의 교류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개인

주의화와 고립감을 겪게 되는 추세가 점점 확장되고 있

다(Kim, et. al., 2006).

의료팀의 일원으로 대상자의 건강문제해결을 주목적

으로 하는 간호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있고, 이는 

대상자와의 뿐만 아니라, 동료 간호사, 의사, 기타부서 

종사자, 대상자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인간관

계 속에서 조정자 역할도 요구되는 직종으로(Lim & Yi, 

2014), 미래의 간호사로써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

생들에게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며, 대학생활의 적응뿐 아니라 미래 직종에 대한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다(Jeong & Lee, 2012). 

그러나 타과에 비해 전공과정이 일찍 시작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쟁적인 교우관계가 형성되면서 이 시기에 

달성해야 할 대인관계의 친밀감 발달이 방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과 관

련된 다각적 측면의 영향요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개인이 심리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 자기수용이다(Song, 1989). 또한 자기수용성은 자신

의 기본적인 역량에 대한 객관성, 즉 객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 동기, 사회적 및 

개인적인 경험들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Rogers, 

1951). 자기수용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

고 자신의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Lee, 

1979). 이를 통해 신뢰감 높은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스럽게 받아들

이고 인정하며,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모두를 조건 

없이 수용하여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는 

자기개념의 내용적 요소이다(Maccines, 2006). 자신이 

유능하게 행동하는가에 상관없이 그리고 타인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Ellis, 

1996). 따라서 자기수용성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얼마나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를 나타내

며 자신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냐는 신뢰로운 

인간관계를 촉진 시킬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

관계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타인수용성은 타인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으

로써, 자기수용성이 높을수록 높으며, 타인에게 받아들

여진다는 느낌이 높을수록 타인수용성이 높으며, 실제

로는 타인수용성이 높을수록 타인들로부터 점점 수용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Fey, 1955). 타인수용성은 개인

의 성격 특성과 자신의 능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타인 수용성이 높은 사람은 사물에 대하여 객관적

으로 행동하며 관심 있는 타인의 행동에 정신을 집중시

킴으로써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

게 된다. 또한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한 대응반응은 

개인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인간

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신만의 신념을 통해 자아를 발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타인수용성이 낮을 경우는 인간

관계에 손상을 가져와 스트레스, 생활의 불안정, 그리

로 비능률을 경험하게 된다(Coms & Snygg, 1959). 타

인수용성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상황 및 

느낌을 이해하여 수용하는 능력으로 타인의 관점을 취

할 수 있는 지각조망과 타인의 생각, 지식, 견해 등을 

추론 평가하는 인지조망, 타인의 감정 상태를 평가하는 

정서적 조망이다(Lee, 2006). 따라서 타인수용도가 높

은 사람은 타인과 원만하고 충분한 인간관계 경험을 통

해 내적, 외적으로 성숙되고, 지능이 향상되고, 외부에 

대한 통찰력이 향상되어 타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

게 되고, 타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 평가력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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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를 다

룬 연구들은 대인관계 향상프로그램 개발(Kwak & 

Kim, 2015)이나 교육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대인관계역

량의 향상도모(Koo, 2011), 대인관계능력과 관련된 외

부 다른 요인들을 찾는 것을 목적(Ko & Kim, 2014; 

Chung, 2014; Kim, 2012)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다. 많은 대인관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대인관계 

프로그램은 주로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고정된 관점으로는 대인관계의 곤란을 의사소

통의 곤란으로 보고, 대화기법의 개선이 대인관계의 향

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해 왔다. 그러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은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 필

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

면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요소로 송신자나 수용자가 빠

질 수 없고, 이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대인

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전달자나 수용자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Im, 2006). 대인

관계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필수적 소양이며, 많은 교육적 중재들이 교육과정을 통

해 간호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역량이

며, 졸업 후 간호사가 되어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

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역량의 내

적 구성요인들에 속하는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성에 

대한 대인관계와의 관계성을 파악해 보고, 이를 통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좀 더 효과적인 교

육적 접근법을 모색을 위한 교육적 중재 방안을 개발하

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자기수용성 및 타인수용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

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

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타인 수용성, 자기 수용

성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에 차

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기수용성 및 타인수용

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기수용성 및 타

인수용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P시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 간호

학과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개 대학에서 편의추

출 하였다. 표본크기 산출을 위하여 G-power 3.1.3프

로그램을 이용한 대상자 수는 회귀분석에 필요한 예측

변인 9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95, effect 

size는 중간 크기인 .1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172

명이 산출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명을 대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해당기관의 책임자

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4월 1일

부터 2016년 6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해당

기관의 간호학과 강의실을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에 서면 동의한 경우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15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 내

용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211부(95.9%)를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대인관계(Relationship Change Scale)

대인관계 측정을 위해 Schlem, Guerney and 

Stover의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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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rney, 1977)을 Moon(1980)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만족도(4), 의사소통(5), 신뢰성(3), 

친근성(3), 개방성(4), 이해성(4), 민감성(2) 등 7가지 

하위영역의 총 25개 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전체점수는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번안 당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는 .875였다.

2) 자기 수용성

Phillips(1951)의 자기수용성(Self Acceptance Scale) 

검사를 Son(1987)이 번안한 것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

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적인 

자기수용성에 대한 문항으로 최저 25점부터 최고 125점

으로 득점 분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

기수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자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이었으며(Robinson, 

et. al., 1991),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0이었

다(<Table 2>).

3) 타인 수용성

Fey(1955)의 타인수용성(Others-Acceptance of 

Scale) 검사를 Son(1987)이 번안한 것으로, 이 척도는 

5점 평정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언제나 그런 편이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긍정문항은 역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점수

가 낮을수록 타인 수용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점수 분포

는 최하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로 나타낸다. 

Fey(1955)가 개발당시 밝힌 도구의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0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자유

의사에 의해 설문에 참여하도록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의 목적, 연구 방법, 절차 및 연구의 목적이외에 수집된 

자료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응답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에 대한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모든 과

정은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참여하겠다는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의 참여 혹은 중도 거부가 교수의 학생에 대

한 평가로 인해 학점과 관련된 손해가 없음을 설명하고 

이를 위하여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해당기관 소속이 아닌 연구자가 설문조

사를 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검정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인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91.5%로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평균 연령은 

20.55세(±1.45)이며, 전공과목 팀활동 경험이 아직 많

지 않은 1학년을 제외하였고, 2학년이 91명(43.1%)으

로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종교는 52.0%가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이번 학기 팀활동 참여수의 평균 횟

수는 3.01(±.93)이며, 팀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좋아한다” 5점으로 측

정한 결과 평균 2.29(±.82)로 응답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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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M±SD

Gender
Male 18(8.5)

Female 193(91.5)

Age

19 57(27.0) 20.55±1.45

20 55(26.1)

21 61(28.9)

>22 38(18.0)

School year

Second 91(43.1)

Third 59(28.0)

Fourth 61(28.9)

Religion
Yes 106(50.2)

No 105(49.8)

Number of team building course
in this semester

1 33(15.6) 3.01±.93

2 99(46.9)

3 63(29.9)

4 16(7.6)

Preference of team building course

I don’t like it very much 33(15.6) 2.29±.82

I don’t like it 99(46.9)

Moderate 63(29.9)

I like it 16(7.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1)

Variables
Sum of items Item

Min Max M±SD Total items Min Max M±SD

Relationship 57 113 89.18±9.95 25 2.28 4.52 3.57±0.40

Self-Acceptance 38 106 74.71±11.75 25 1.52 4.24 2.99±0.4.7

Others-Acceptance 42 80 62.22±6.95 20 2.10 4.00 3.11±0.35

Table 2. Mean scores for relationship, self-acceptance and others-acceptance (N=211)

2. 대인관계,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 정도

대상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대인관계는 125점 

총점에 평균 점수는 89.18(±9.95)점이었으며 자기수

용성은 125점 총점에 평균이 74.71(±11.75)이었으며, 

타인수용성은 100점 만점에 평균이 62.22(6.95)로 나

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는 성별(t=3.184, 

p=.005), 연령(t=2.786, p=.042)과 팀활동 과목수

(F=5.105,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

후분석 결과 1개 과목에 팀활동이 있는 집단보다 4개 

과목에 팀활동이 있는 집단이 대인관계 점수가 높았다

(<Table 3>).

4. 대인관계, 자기 수용성, 타인 수용성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대인관계,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대인관계는 자기수용성

(r=.425, p<.001), 타인수용성(r=.364, p<.001)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수용성

은 타인 수용성(r=.47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인 확인

을 위해 독립변수인 자기 수용성, 타인 수용성, 일반적 

특성 중 대인관계에 유의하게 나타난 한 성별, 연령, 팀

활동 과목수를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 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성별에서 남성은 1로 

여성은 0으로 연령은 19세는 1, 나머지는 0으로 팀활동

과목수는 1개는 1, 나머지는 0으로 처리하였다. 먼저 독

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

중공선성,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 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상관관계는 .149

∼.425로 .80 이상인 설명변수는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Durbin Watson 검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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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Relationships

M±SD t/F p Scheff　

Gender
Male 82.56±9.17 3.184 .005

Female 89.80±8.81

Age

19 91.93±8.77 2.786 .042

20 87.73±10.44

21 89.52±8.58

>22 86.60±12.04

School year

Second 89.52±9.81 .395 .674

Third 88.20±10.24

Fourth 89.62±9.96

Religion
Yes 89.75±11.26 .829 .408

No 88.60±8.43

Number of team building
course in this semester

1a 83.40±5.99 5.105 .002 a<d

2b 89.19±8.88

3c 87.95±10.97

4d 92.09±9.17

Preference of team building
course

I don’t like it very much 87.36±9.50 2.544 .057

I don’t like itb 88.07±9.70

Moderatec 90.65±10.57

I like itd 94.00±8.16

Table 3. Differences of relationships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211)

Variables Relationships Self-Acceptance Others-Acceptance

Relationships 1 .425(<.001)* .364(<.001)*

Self-Acceptance 1 .476(<.001)*

Others-Acceptance 1

Table 4. Correlation of relationship, self-acceptance, others-acceptance, and others

Predictors
Relationships

B β t p tolerance VIF

Self-Acceptance .323 .382 5.827 .001*** .754 1.326

Others-Acceptance .185 .161 2.471 .001*** .759 1.318

Age† -.067 -.181 -2.778 .019** .765 1.307

Gender† .212 .149 2.368 .014** .815 1.228

Number of team building course† .106 .252 4.159 .001*** .883 1.133

R 0.580

F(P) 20.74***(p<.001)

R 2 0.336

Adjusted R 2 0.320

†Dummy Variables

Table 5. Predictors of relationships

해 잔차분석 결과 1.724로 2.016∼1.525 범위에 있어 

오차항들의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공차 한계

(tolerance)가 .754에서 .883로 0.1 이상이었고, 분산 

확대 인자(VIF)가 1.318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

성 검증을 위해 표준화된 잔차의 정규성 검정 결과, 

Kolomgorov-Smirmov(p=.200), Shaporo-Wilk(p=.336) 

검정 통계량 모두 유의수준이 .05보다 크므로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분

석 모형은 유의하였다(F=20.742, p<.001). 대인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 수용성(β=.382, 

p<.001), 타인 수용성(β=.161, p=.012), 연령(β=-.181, 

p=.019), 성별(β=.149, p=.014) 팀활동 과목수(β=.25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으

며, 이들 변인을 포함한 모델의 설명력은 32.0%로 나타

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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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의 증진에 필요한 

접근법을 찾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

의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정도

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역량에 영향 미치는 요인

으로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성, 연령, 성별, 팀활동 과

목수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는 평균 89.18± 
9.95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Sok, et. al.(2006)의 연구결과에서 89.65, 

3학년을 대상으로 한 Koo(2011)의 연구에서의 90.85와 

비슷했고, 1학년을 대상으로 한 Hyun & Park(2008)의 

85.37점, Kim, et. al.(2015)의 80.20보다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Sok, et. al.(2006)의 연구에서 학년 및 

연령이 올라갈수록 대인관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고, 선행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2-4학년이었기 때

문에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대상자들의 자기수용성은 74.71±11.75점(2.99/5

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같은 대상을 측정한 연구가 없

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도구를 사용

한 Kim & Lee(2013)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4.07(7점 척도)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수용성이 일반

대학생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인 정도와 노인을 대상으

로 연구한 Kim, et. al.(2012)의 결과인 3.71(5점 척도)

에 비해 낮은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반복연구

를 통해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타인수용성은 평균 62.22± 
6.95(3.11/5)점으로 Fey(1955)의 연구에서 의대 3학년 

58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인 75.5±8.4점보다 낮았

으나, Durm & Glaze(2001)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의 64.8±8.8과는 비슷하였다. 본 연구의 타인

수용성 측정 도구와는 다르지만, Pai(2001)의 연구결과

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타인긍정성 21.5±2.79 

(0-30점)와 타인부정성 8.67±4.0(0-30점)으로 비교

적 바람직한 수준을 보여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

고 타인이해를 위해 좀 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가 사용된 타인수용성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

학생의 타인수용성이 조금 낮은 수준인 정도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므로 앞으로 반복연구를 통해 결과를 재확

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는 성별, 연령, 팀활동 

과목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았

고, 나이가 많을수록 낮았으며, 팀활동 과목수가 많을

수록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대인

관계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없어 추

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연령이 높은 집단이 대인관계 

점수가 낮았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 연령에 따른 대인

관계를 본 최근연구가 드물어 직접비교가 어려웠다. 

Sok, et. al. (2006)의 연구에서 학년 및 연령이 올라갈

수록 대인관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본 연

구의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대인관계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1학년

을 제외한 2-4학년으로 일지역 2개교에서 편의 추출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최근의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연령과 학년에 따른 대인관계에 대한 반

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팀활동 과목수가 많은 

경우 대인관계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Jeon(2014)의 교

육대학생을 대상으로 소집단 프로젝트 학습에서 성공

적인 학습경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계발할 필요가 있

는 능력을 인간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등이라

는 결과와 집단에 기반한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들의 

협력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협동학습능력 등을 키울 수 있다고 한 Park & 

Choi(2007)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즉, 대학생의 팀활

동 경험은 대인관계능력과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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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대인관계,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 간의 상

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대인관계는 자기수용성, 타인수

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동일한 대상을 같은 측정도구로 연구한 

결과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러한 결과는 

자기수용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수행

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덜 반응하고, 평가에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Chamberlain & Haaga, 

2001)으로 보아, 대인관계와 자기수용성간의 관련성을 

있음을 뒷받침 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Durm & 

Glaze (2001)의 연구결과에서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

성간의 의미 있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도 자기수용성이 높을수록 타인수용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재적 교육

방안이 대인관계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 팀활동 과목수, 성

별, 연령이었고, 설명력은 32.0%였다. 이들 요인 중 설

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은 자기수용성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자의식이 인간관계에 중

요한 관련요소로 규명한 Park & Choi(2009)의 연구, 

Chung(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인간이해 및 수

용에 근거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적용한 Lim & Park 

(2013), Kim, et. al. (2015)의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는 대인관계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

히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간호교육 내에서도 대인관계 증진을 위해 기존의 의사

소통방법에 대한 기법이나 방법 등에 대한 교육내용보

다 자기이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Lim & Park, 

2013).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간호학생의 역량 증진

을 위해 다양한 자기수용 및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자신 

내면 탐구방법(Koo, 2011)과 타인수용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소규모 토론, 역할극, 프로젝트 소그룹활동 등

의 팀 활동을 통한 접근법(Jeon, 2014)을 사용한 대인

관계역량증가에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인관계, 자기수용성, 타인수용

성 간의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자기수용성과 타인

수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팀활동 수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 방

안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기 수용성과 타

인 수용성을 파악하고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대인관계정도는 연령, 

성별, 팀활동 수업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

계는 자기 수용성, 타인 수용성과 각각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대인관계에 대한 영향 요

인 변수로 자기 수용성, 타인수용성, 연령, 성별, 팀활

동 과목 수였으며 이들 변수의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력

은 32.0%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

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수용성과 타인 수용성

을 높일 수 있는 팀활동을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포함

시켜 개발 및 운영하고, 다양한 팀활동 경험을 통해 자

기 수용성과 타인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방법 또한 개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프로그램 개발 

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함께 

도입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통해 이론적 틀을 확립

하고, 관련 변수들을 좀 더 확인하는 연구를 시행하고, 

자기 수용성과 타인 수용성 향상을 포함한 대인관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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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

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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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과 대인관계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 대인관계 능력의 수준과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6년 

4월 1일부터 6월10일까지 2개 간호대학에서 편의추출 된 간호 대학생 211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 수용성(β=.382, p<.001), 타인 수용성(β=.161, 
p<.001), 연령(β=-.181, p=.019), 성별(β=.149, p=.014), 팀 활동 과목 수(β=.25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을 포함한 모델의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32.0%였

다. 자기수용성과 타인수용성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

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역량의 증진을 위해서는 자기 수용성과 타인 수용성을 높이

고, 팀 활동에 노출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대인관계, 자기수용성, 타인수용성, 간호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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